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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특허 분석을 통해 보험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혁신 활동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표 중 하나가 특허임

∙ 특허 분석은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의 

특허 자료를 활용했음

○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허 수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생명보험회사의 기간별 특허 수 추이

(단위: 개) 

<그림 2> 손해보험회사의 기간별 특허 수 추이

(단위: 개) 

  주: 신규등록 건수 기준임

자료: KIPRIS

  주: 신규등록 건수 기준임

자료: KIPRIS

○ 보험산업의 특허 수가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근의 기술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요 약

KIPRIS의 특허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최근 들어 

특허 수에 있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둘째, 특허 활동이 상위사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생명보험의 경우 더 두드러졌음. 셋째, 피인용 횟수 측면에서 볼 때 상위사들의 특허가 

기타 보험회사보다 다소 높은 질적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임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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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 관련 특허를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기준에 의해 구분해 보면, 약 

80%가 G06Q에 해당됨

- G06Q는 기술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작업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임

- 기술 분류인 IPC를 산업 분류인 KSIC(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로 전환하게 되면, IPC의 

G06Q는 KSIC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함

○ 보험업권의 특허 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금융업권인 은행업(시중은행)과1) 비교해 보면, 양 업권은 특

허 활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측면도 있고 유사한 측면도 있음 

∙ 시중은행의 기간별 특허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1~2010년 310개, 2011~2020년 348개, 2021~2025년 107

개를 기록했음

- 보험회사와 시중은행의 특허 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2010년 이전에도 활발한 

특허 활동이 전개되었음

- 2000년대 초반의 혁신은 주로 판매의 온라인화에 집중되었는데, 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온라인 판매는 부진했던 반면, 은행은 상대적으로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두 업권 간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임

∙ 시중은행의 특허를 기술 분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G06Q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음

○ 보험회사 규모 그룹별로 특허 수를 비교해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특허 활동이 상위 회사들에 집중되

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상위 3사의 특허 수 합계가 121개로 전체(142개)의 85.2%를 차지하고, 손해보험회사

의 경우에는 상위 4사의 특허가 손해보험회사 전체(91개)에서 약 63.7%를 차지함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상위 3사 기타 전체 상위 4사 기타

특허 수 142 121 21 91 58 33

비중 100.0 85.2 14.8 100.0 63.7 36.3

  주: 등록 건수 기준임

자료: KIPRIS

<표 1> 보험회사 규모 그룹별 특허 수

(단위: 개, %) 

○ 특허 수가 혁신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 특허의 피인용 횟수는 혁신의 질적 측면을 객관적으

1) 시중은행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여섯 개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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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임2)

∙ 특허도 학술논문처럼 다른 특허에서 더 많이 인용할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피인용 횟수 측면에서 볼 때, 상위 회사의 특허가 기타 보험회사의 특허보다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질적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 생명보험의 경우 상위 3사는 피인용 0회 특허 비중이 49.6%, 1회 이상 비중이 50.4%로 나타난 반면, 기타 보험

회사는 피인용 0회 특허 비중이 66.7%, 1회 이상 비중이 33.4%에 그침

∙ 손해보험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상위 4사는 피인용 0회 특허 비중이 56.9%, 1회 이상은 43.1%인데 비

해, 기타 보험회사는 피인용 0회 비중이 81.8%, 1회 이상은 18.2%로 나타남

구분 피인용 횟수
상위사 기타 보험회사

질평가(A-B)
특허 수 비중(A) 특허 수 비중(B)

생명보험

0개 60 49.6 14 66.7 △17.1

1개 이상 61 50.4 7 33.4 17.0

   1~5개 56 46.3 6 28.6 17.7

   6개 이상 5 4.1 1 4.8 △0.7 

손해보험

0개 33 56.9 27 81.8 △24.9

1개 이상 25 43.1 6 18.2 24.9

   1~5개 21 36.2 6 18.2 18.0

   6개 이상 4 6.9 0 0  6.9

  주: 생명보험은 상위 3사, 손해보험은 상위 4사를 기준으로 함

자료: KIPRIS

<표 2> 생명·손해보험회사 규모 그룹별 피인용 횟수 분포

(단위: 개, %) 

○ 대형 보험회사와 중소형 보험회사의 특허 활동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중소형 보험회사는 판매 인력 규모나 수수료 경쟁에서 대형사에 비해 불리해 혁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특허 활동에서도 대형사보다 부진해 경쟁 열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슈어테크와의 협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틈새 고객군을 겨냥한 특화 상품 개발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Adam B. Jaffe and Manuel Trajtenberg(2002), Patents, Citations, and Innovations, The MIT Press


